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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-Nikko동제련, 11개 협력기업과 상생협약

LS-Nikko동제련 김명한 공장장과 사내 협력기업인 선우를 비롯한 11개 협력기업 대표는 7월15일 LS-Nikko

동제련 대회의실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 주관으로 모기업-협력기업간 <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식>

을 가졌다.

협약은 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과 모기업인 LS-Nikko동제련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기업에 

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해주고 교육과 기술지원 등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협약 기간 모기업인 LS-Nikko동제련은 협력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기업은 자율적인 안전보

건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게 된다.

아울러 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은 모기업과 협력기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은 물론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

된 전담팀이 기술지도와 함께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.

이창규 울산지도원장은 “울산지역의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모기업과 협력기업의 안전에 대한 협력과 공조가 

필요하다”며 “모기업-협력기업의 상생협력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모기업의 안전 노하우를 협력기업에 전수해 

자율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이 자리잡는다면 울산지역 산업재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08/07/15>


